
바다에서 황금 광맥을 찾는다!
해양부, 해수·해사 중 유용광물 회수기술 개발 108억원 투입

해양수산부가 해수와 해사로부터 유용광물을 회수하는 기술개발에 착수한다.
21세기 들어 육상 금속자원의 고갈에 따라 자원 보유국들이 자원을 무기화 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응한 것이다.
선진국에서도 해수(海水)나 해사(海砂)로부터 유용광물을 확보하기 위해 범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연구개

발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육상자원 빈국으로 산업소재로 사용되는 대부분의 금속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해수

나 해사로부터 유용광물의 회수에 의한 금속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해수에는 우라늄, 리튬,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철, 은, 구리, 바나디움, 니켈, 티타늄, 코발트 등의 유용광

물이 막대한량 녹아 있고, 해사에는 모나자이트, 지르코늄, 티탄철 등이 부존돼 있어 회수기술 개발이 완료되

면 상업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리튬은 휴대 전화기, 시계, 전자제품 등에 사용되고 있는 리튬 전지의 소재원료로서 앞으로 무공해 전기자동

차의 상용화시 에너지원으로서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가 예상되는데, 일본에서는 2003년경 해수로부터 리

튬 회수의 상업화를 계획하고 있다.

회수대상 광물 및 용도

우라늄은 국가 기간산업인 원자력 발전의 핵연료로 2030년 이후 육상에서의 공급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해

수로부터 우라늄의 회수기술 개발에 대한 국가차원의 장기·전략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일본은 해수

로부터 우라늄을 회수하는 해상 플랜트를 건설해 시험운전 중이다.
우리나라는 암석상태로 존재하는 광물에 대한 선별처리는 많이 수행해 왔으나, 해사나 하천 모래에 대한 처

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해수로부터 리튬과 우라늄을 회수하는 연구는 아직 실험실 규모의 기초

연구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해수성분 중 유용금속 함유량

우리나라는 2001년 기준 500만달러의 리튬과 2억2200만달러의 우라늄, 520만달러의 지르코늄광물, 850만달러

의 티탄철광물을 각각 수입했다.
해양수산부는 10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07년까지 회수시스템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해 국

내해안에 건설하는 방안을 계획중이다.

구 분 용 도
리 튬 소형전지, 항공기재료, 방사능차폐재료 등 첨단산업 소재원료
우라늄 국가 기간산업인 원자력 발전의 핵연료로 사용
모나자이트 전자, 자석, 광학용, 자동차용 촉매제 등 산업원료
지르코늄 우주항공기 내열재, 전자원료, 화학용품, 주물사, 내화재 등
티탄철 우주항공기계, 로켓트 제조등 특수강 재료로 활용

구 분 유용금속의 종류
99.7% 정도 Cl, Na, S(SO4

2- ), Mg, Ca, K, C, Br
100억M/ T 이상 바륨(Barium, Ba), 알루미늄(Aluminum, Al), 아연(Zinc, Zn)
10억M/ T 이상 리(Copper, Cu), 바나듐(Vanadium, V), 니켈(Nickel, Ni), 티타늄(Titanium, Ti)
1억M/ T 이상 코발트(Cobalt, Co), 은(Silver, Ag)



해양수산부는 회수기술 개발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수입대체 효과는 물론 첨단산업 소재의 안정적인

공급과 낙후된 국내산업소재 기술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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